
JKSCI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 25 No. 1, pp. 151-157, January 2020

https://doi.org/10.9708/jksci.2020.25.01.151

Moderating Effect of Security Ability on the Relation between 

Privacy Concern and Internet Activities

1)Jae-Won Hong*

*Professor, Department of Global Trade,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Jinju, Korea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moderating effects of security ability on the influence of privacy concerns on 

internet activity using Korea media panel survey data. To this end, we applied between-subjects factorial 

design between 2 (privacy concern high / low) × 2 (security ability high / low) groups and compared five 

types of internet activity among four groups by variance analysis. As a result, privacy concerns have a 

main effect on internet activity, and security ability have a moderating role in this relationship. Despite the 

privacy concerns, people do their internet activities in order to enjoy the benefit from the internet. This 

study have academic implication in that it focus on the issue of privacy paradox in terms of the type of 

internet activity. In addition, practical implications are that, in order to activate online activities of 

individuals in an internet-connected society, efforts for enhancing their security abilities are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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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한국미디어패널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프라이버시 염려가 인터넷 활동성에 미

치는 영향에 있어 보안역량의 조절효과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2(프라이버시 염려 고/저) X 2

(보안역량 고/저) 집단 간 실험설계를 적용하여 총 4개의 집단을 대상으로 5가지 유형의 인터넷 

활동성에 대한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프라이버시 염려는 인터넷 활동성에 주 효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안역량은 이 관계에서 조절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프라이버시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한 편익을 누리기 위해 개인정보 침해를 무릅

쓰고 혹은 방어하며 인터넷 활동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프라이버시 역설에 대한 쟁점을 인터넷 활동의 유형 측면에서 조명하고 있다는데 학문적 의

의가 있다. 또한 인터넷으로 연결된 사회 속에서 표현의 자유를 추구하는 개인들의 온라인 활동

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안역량 제고를 위한 실무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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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최근 모바일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의 발달로 인터넷 이

용자들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인터넷 조사회사

인 InternetLiveStats.com에 의하면 전 세계 인터넷 사용

자는 2019년 기준 약 44억명(57%)에 이른다[1]. 이는  

1995년 전 세계 인구의 1% 이하만 인터넷을 사용한 것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수치이다. 한국의 경우도 스마트폰 보

유율이 2011년 21.6%에서 2018년 현재 87.2%에 달하고 

있어[2] 현대 사회에서 인터넷은 이미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 사용 증가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 또한 증가

하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 환경으로 접어들면서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허위 사이트를 통해 

상거래 유도하거나[3],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자들의 개

인정보가 유출되고[4], 서비스 제공을 이유로 필요 이상의 

정보를 요구하는[5] 등 다양한 형태의 물의가 발생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

응하기 위해 범 정부차원에서의 노력을 기하고 있다. 방송

통신위원회의 경우,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중국 

기업의 동영상 앱인 ‘틱톡’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 조사에 

돌입했고[5],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 제정

하거나 개정한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사전 심의함

으로써 국가차원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기하고 있다[6].

인터넷 활동을 위해서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원하는 

개인정보 요구에 응해야 하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남

긴 발자국들은 제 3자에 의해 사이버 공간에서 탐색될 수 

있다. 여기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염려가 발생하게 되는

데,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프라이버시 염려를 회피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나 인터넷 사용자들은 개인

정보 제공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용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

다. 즉, 태도와 행동의 불일치를 의미하는 프라이버시 역설

(privacy paradox)에 대한 이슈가 제기된다[7][8].

한편 개인들은 저마다의 원하는 편익을 추구하기 위해 

인터넷 활동을 하면서도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정보유

출 혹은 도용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보안노력을 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기기에서 제공되는 보안기능을 활용하거나 

보안업체에서 제공되는 기능들을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들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염려와 보

안역량이 그들의 인터넷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프라이버시 염려가 인

터넷 활동을 위축시키는지, 아니면 인터넷 활동이 제공하

는 효용을 얻기 위해 프라이버시 염려에도 불구하고 인터

넷 활동을 하는 것인지를 탐색하고, 나아가 이러한 관계에

서 개인들이 가진 보안역량의 조절적 역할 즉, 프라이버시 

염려가 인터넷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보안역량이 관여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Related Work

1. internet activity 

인터넷에서 개인들의 주요 활동은 이메일 사용과 제품

과 여행 및 일반 정보를 얻기 위한 검색포털에서의 활동 

이며[9], 최근 엔터테인먼트 중심의 커뮤니티 활동과 SNS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SNS 가

지는 사회적 연결성을 기반으로 개인들은 사회적 애착과 

표현을 통해 삶의 만족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10]. 

인터넷 활동의 선행요인 측면의 연구로는 인터넷 이용

자들의 사회적 특성과 개인적 특성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 

즉, 인터넷 커뮤니티 연구에서 집단 혹은 개인의 정체성이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데[11][12], 개인은 자신이 속한 다양

한 형태의 사회 속에서 그에 맞는 적합한 자아를 정의함으

로써 개인과 사회를 연결시키게 된다[13]. 익명성이 인터

넷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익명성은 사회계층과 신

분의 제약을 가진 자로 하여금 활동성을 높인다고 보고하

고 있다[14]. 한편, 개인적 특성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주로 

인구 통계적 특성이 인터넷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령

과 성별에 따른 차이 연구 등이 있다[15]. 

2. Privacy concern 

프라이버시권은 ‘혼자 있을 권리’(right to be alone)로 

[16], 이는 타인으로부터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는 사적인 영역으로 이는 존중받아야 할 권

리로 해석된다[17]. 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자기표현 수단

이 증가하고 노출되는 개인정보가 많아짐에 따라 프라이

버시 문제로 인한 개인의 인격권은 침해될 수 있다. 즉, 표

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에 대한 조정

이 요구된다[18].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SNS 연구에서 개

인정보를 제공하려는 의도는 지속적인 사용의도에 긍정적

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는데[19], 이는 개인들은 프라이버

시 침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사용을 위해서 개인정보

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프라이버시 염려는 프라이버시에 대해 얼마나 걱정하는

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 연구들은 프라이버시 염려와 

개인의 행동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즉, 프라이버시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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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cy Percent (%)

Sex
Male 4296 45.6

Female 5130 54.4

Age

Under 10 170 1.8

10 - 19 1056 11.2

20 - 29 1016 10.8

30 - 39 829 8.8

40 - 49 1785 18.9

50 - 59 1761 18.7

60 - 69 1160 12.3

Over 70 1649 17.5

Education

Not attending school 16 .2

Elementary school 1863 19.8

Middle school 1090 11.6

High school 3157 33.5

College, University 3169 33.6

Graduate school 131 1.4

Table 1. Characteristics of sample

수준과 구매행동[20], 프라이버시 염려와 SNS 활동[21], 

개인정보 유출위험에 대한 인식과 서비스 이용의도 사이

에서 프라이버시 염려의 조절적 역할[22], 프라이버시 인

식과 관리[23] 등에 대한 연구가 그것이다.

3. Security ability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의 증가로 인해 정보보안에 대한 연

구가 대두되고 있다. 개인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중

의 하나는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함으로써 안전한 인터넷 사

용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남자가 여

자보다 업데이트 실시가 높았고, 20대와 30대가 타 연령대 

보다 업데이트를 잘 하고 50대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24]. 인터넷을 이용할 때 개인정보보호를 중요하

게 생각하는 것에 반해 소프트웨어(방화벽, 바이러스 백신 

등)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와 주기적 비밀번호 변경 등 아

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46.7%에 이른다[25]. 

이는 소프트웨어 설치와 삭제, 그리고 악성코드 검사와 치료 

등의 능력이 개인별로 상이한데서 비롯된다.

III. Research Methodology

1. Research question

본 연구에서는 프라이버시 염려와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

지 연구문제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규명을 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1: 프라이버시 염려는 인터넷 활동을 위축시

키는가?

연구문제 2: 보안역량은 프라이버시 염려와 인터넷 활

동 사이에서 조절적 역할을 하는가?

2. Research data

본 연구에서는 2018년 한국미디어패널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이 조사는 플랫폼, 단말기, 콘텐츠 패키징 방

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융합 및 다매체 환경에서 매체 간 이용행태를 탐색할 수 

있는 통계 구축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 지역의 5000여 가

구 및 가구 내 개인을 대상으로 매년 통계법에 의해 실시

되는 대규모 조사이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응답자들은 총 9,426명이며, 성별로는 남자가 45.6% 이

고 여자는 54.4% 이다. 연령별로는 10대 11.2%, 20대 

10.8%, 30대 8.8%, 40대 18.9%, 50대 18.7%, 60대 

12.3%, 70대 이상은 17.5%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고졸

과 대졸이 각각 33.5%와 33.6%로 가장 많았으며, 중졸 이

하도 31.6%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3. Measurement

인터넷에서의 활동은 인터넷 동호회와 카페 및 클럽 활

동, 인터넷 뉴스와 토론게시판 활동, 온라인 참여 활동, 온

라인 지식생산 활동, SNS 활동 등 5개 범주로 구성된다. 

첫째, 인터넷 동호회와 카페 및 클럽 활동은 해당 사이트

에서 글 읽기 활동 빈도, 댓글 달기 활동 빈도, 게시글 스

크랩 활동 빈도, 글 쓰기 활동 빈도 등 4개 문항, 둘째, 인

터넷 뉴스와 토론게시판 활동은 해당 사이트에서 댓글, 글 

쓰기 활동 빈도, 게시글 스크랩 활동 빈도 등 2개 문항, 셋

째, 온라인 참여 활동은 온라인 투표 참여 빈도, 온라인 추

천, 평점 주기 기능 사용 빈도 등 2개 문항, 넷째, 온라인 

지식생산 활동은 인터넷 지식 서비스 질문 글 쓰기 활동 

빈도, 인터넷 지식 서비스 답변 글 쓰기 활동 빈도, 온라인 

상 유용한 정보 등록 활동 빈도 등 3개 문항, 다섯째, SNS 

활동은 SNS에서의 답변과 글 쓰기 활동 빈도,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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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빈도, 추천과 평점 주기 기능 사용 빈도 등 3개 문항

으로 구성된다. 이상의 인터넷 활동 항목들은 6점 척도로 

측정되었다(거의 하지 않음=1, 거의 매일=6).

프라이버시 염려는 온라인 활동 중에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걱정하는 정도로 총 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즉, 나

의 온라인 활동을 보고 타인이 내 개인정보를 획득할지에 

대한 걱정, 컴퓨터와 휴대폰 등 예전에 쓰던 기기에 내 개인

정보가 남아 있을지에 대한 걱정, 온라인 상에 내가 기억하

지 못하는 정보가 남아있을까에 대한 걱정, 사이트 가입시 

너무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걱정, 아이디 도용에 

대한 걱정, 인터넷 사용시의 일반적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걱

정, 온라인에서 익명인 사람들에 대한 의심, 온라인에서 사

진과 이름 등 개인정보 도용에 대한 걱정 등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5)로 측정되었다.

Category
# of 

Item

Cronbah’

s α

Internet 

activity

Internet 

community/cafe/club
4 .903

Internet news/debate 

bulletin board
2 .815

Online participation 2 .830

Online knowledge 

production
3 .875

Social network service 3 .930

Privacy concern 8 .960

Security ability 4 .902

Table 2. Reliability of Variables

보안능력은 컴퓨터와 스마트기기에서 보안을 할 수 있

는 능력의 정도로 총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

로는 컴퓨터와 스마트기기 각각에 대해 팝업창 차단, 텍스

트 크기 설정, 보안 및 시작 홈페이지 설정 등 웹 브라우저

에서 원하는 환경을 설정하는 정도,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컴퓨터의 악성코드를 검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정도를 

이항척도(예=1, 아니오=0)로 측정되었다. 

변수들을 구성하고 있는 문항들이 해당 개념을 일관성

있게 측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위해 측정문

항들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Cronbah’s 

α 값은 모두 .8 이상으로 내적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Table 2).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성문항들의 평균을 

이용하여 변수들을 조작적으로 측정하였다. 다만, 보안능

력의 경우는 이항척도인 관계로 구성문항들의 합을 통하

여 측정하였다.

IV. Results

1. Statistics of variable

변수들의 기초 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섯 가지 형태

의 인터넷 활동은 대부분 최댓값 대비 1점대의 낮은 수준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프라이버시 염려(M=3.415, 

SD=1.037)의 경우는 최댓값 대비 중상의 수준이었고, 보

안역량(M=1.950, SD=1.733)의 경우는 중간 수준으로 나

타났다(Table 3). 

한편, 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인터넷에서의 활동

들 중 동호회/카페/클럽 활동과 뉴스/토론게시판 활동 및 

온라인 참여 활동 간에는 .4 이상으로 상관관계가 비교적 

높았으나, 온라인 지식생산 활동과 SNS 활동은 상대적으

로 낮게 나타났다(Table 4).

변수 N Mean SD Min Max

IC 9426 1.246 0.703 1 6

IN 9426 1.111 0.468 1 6

OP 9426 1.131 0.494 1 6

OK 9426 1.070 0.352 1 6

SN 9426 1.595 1.199 1 6

PC 8126 3.415 1.037 1 5

SA 9426 1.950 1.733 0 4

Note) IC: Internet community/cafe/club, IN: Internet 

news/debate bulletin board, OP: Online participation, 

OK: Online knowledge production, SN: Social network 

service, PC: Privacy concern, SA: Security ability

Table 3. Statistics of Variable

IC IN OP OK SN PC

IN 0.579

OP 0.534 0.643

OK 0.456 0.605 0.621

SN 0.334 0.323 0.348 0.291

PC 0.175 0.136 0.142 0.114 0.095

SA 0.287 0.211 0.244 0.165 0.369 0.327

Table 4. Correlation

2. Mediating effect test

인터넷에서의 활동을 나타내는 5개 변수를 대상으로 프

라이버시 염려가 인터넷 활동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보

안역량의 조절효과를 각각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독립변수인 프라이버시 염려와 조절변수인 보안역량을 평

균을 중심으로 각각 2 그룹으로 나눈 후 2(프라이버시 염

려 고저) X 2(보안역량 고저) 집단 즉 총 4개의 집단을 대

상으로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1의 ‘프라이버시 염려는 인터넷 활동을 위축

시키는가’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SNS에서의 활동을 제

외한 나머지 4개 활동에서 프라이버시 염려의 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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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F Mean Squares F Value Pr > F

Main effect
Privacy concern ① 1 48.636 106.721 .001

Security ability ② 1 198.497 435.553 .001

Interaction effect ① X ② 1 5.387 11.821 .001

Error 9422 .456

*Dependent variable: Activity in internet community/cafe/club

Source DF Mean Squares F Value Pr > F

Main effect
Privacy concern ① 1 10.319 49.183 .001

Security ability ② 1 51.488 245.416 .001

Interaction effect ① X ② 1 4.036 19.238 .001

Error 9422 .210

*Dependent variable: Activity in internet news/debate bulletin board

Source DF Mean Squares F Value Pr > F

Main effect
Privacy concern ① 1 10.451 45.339 .001

Security ability ② 1 82.344 357.243 .001

Interaction effect ① X ② 1 4.328 18.776 .001

Error 9422 .230

*Dependent variable: Activity in online participation

Source DF Mean Squares F Value Pr > F

Main effect
Privacy concern ① 1 4.104 34.127 .001

Security ability ② 1 17.607 146.420 .001

Interaction effect ① X ② 1 .508 4.223 .040

Error 9422 .120

*Dependent variable: Activity in online knowledge production

Source DF Mean Squares F Value Pr > F

Main effect
Privacy concern ① 1 .677 .531 .466

Security ability ② 1 1283.331 1006.887 .001

Interaction effect ① X ② 1 11.459 8.990 .003

Error 9422 1.275

*Dependent variable: Activity in SNS

Table 5. Moderating Effect of Security Ability

(main effect)가 정(+)인 것을 볼 때 프라이버시 염려는 인

터넷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고 오히려 활성화시키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프라이버시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인터넷 서비스를 누리기 위해 인터넷 활동을 하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연구문제 2의 ‘보안역

량은 프라이버시 염려와 인터넷 활동 사이에서 조절적 역

할을 하는가’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인터넷 활동

에 있어서 프라이버시 염려와 보안역량의 상호작용효과

(interaction effect)가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때, 

보안역량은 프라이버시와 인터넷 활동 관계에서 조절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호회/

카페/클럽의 경우 프라이버시 염려(F=106.721, p<.001)는 

활동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관

계에서 보안역량은 조절적 역할(F=11.821, p<.001)을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프라이버시 염려가 큰 사람들이 

동호회/카페/클럽 활동을 많이 하며, 보안역량이 큰 경우 

더 활발히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터넷 뉴스

와 토론게시판 활동, 온라인 참여 활동, 온라인 지식생산 

활동 등에 있어서도 프라이버시 염려는 활동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관계에서 보안역량

은 조절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SNS 활동

에 있어서는 프라이버시 염려(F=.531, p<.466)가 활동성

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이 관계에서 보안역량은 조절

적 역할(F=8.990, p<.003)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6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1.0

1.5

Low High

C
o

m
m

u
n

it
y/

ca
fe

/c
lu

b

Privacy concern

Security abklity (Low) Security abklity (High)

Fig. 2. Graph Analysis of Community/Cafe/Club

Fig. 2는 프라이버시 염려(고/저)와 보안역량(고/저)의 

관계에 따른 인터넷 동호회와 카페 및 클럽 활동의 정도를 

도시한 결과로 프라이버시 염려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

에 비해 활동성이 높으며, 보안역량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활동성 증가가 더 큼을 알 수 있다.

V. Conclusions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뉴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개인들

은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보호라는 두 가지 권익의 상충

관계(trade off) 속에서 프라이버시 염려를 가진 채 인터

넷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터넷 활동에 수반

되는 개인정보와 보안의 문제는 점점 중요한 이슈로 자리

매김 되고 있다[26][27].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활동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개인정보보호 문제인 프라이버시 염려가 자기표현의 수단

인 인터넷 활동을 위축시키는지에 대한 규명(연구문제 1)

과 프라이버시 염려와 인터넷 활동 사이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인 보안역량이 조절적 역할을 하는지

(연구문제 2)에 대한 규명을 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프라이버시 염려는 인터

넷 활동에 주 효과(main effect)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프라이버시 염려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동호

회/카페/클럽, 인터넷 뉴스와 토론게시판 활동, 온라인 참

여 활동, 온라인 지식생산 활동을 더욱 활발히 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문제 1의 ‘프라이버시 염려는 인터넷 활동을 위

축시키는가’에 그렇지 않고 오히려 프라이버시 염려가 있

는 사람들이 인터넷 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규명된다. 

이는 프라이버시 역설이 존재한다는 기존 연구[15][20]와 

유사한 결과이다. 둘째, 프라이버시 염려와 보안역량의 상

호작용효과(interaction effect)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

구문제 2의 ‘보안역량은 프라이버시 염려와 인터넷 활동 사

이에서 조절적 역할을 하는가’는 그렇다로 규명되었다. 셋

째, 인터넷 활동 유형별로 프라이버시 염려가 미치는 영향

이 상이하였으며, 보안역량의 조절적 역할의 수준도 상이

하였다. 예를 들어, 프라이버시 염려의 주 효과가 SNS 활

동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것은 SNS 활동은 다른 유형의 인

터넷 활동과 그 특성이 상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최근 부각되고 있는 프라이버시 역설에 대한 

쟁점을 인터넷 활동의 유형 측면에서 조명하고 이들 관계 

속에서 조절변수로서 보안역량을 제안하고 있다는데 학문

적 의의가 있다. 또한 인터넷으로 연결된 사회 속에서 정

보보호를 전제로 한 개인들의 온라인 활동을 담보하기 위

해서는 무엇보다 보안역량 제고를 위한 실무적 노력이 필

요함을 시사한다.

이상의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한국미디패

널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견고한 조사 설계를 

바탕으로 한 전국구 대단위 조사 자료라는 장점이 있지만, 

주어진 자료 내에서 변수들을 측정하여야하기 때문에 측정 

변수들의 서로 상이한 척도 즉, 5점 척도, 6점 척도, 이항척

도 등으로 인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조사대상자들

의 연령과 성별 등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한

계점이 존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균형 있는 척도를 

바탕으로 소비자 개인적 특성이 반영된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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